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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ATM VAN - 사이버넷 
 
사이버넷(대표 이종후 http://www.cybernet.co.kr)은 스마트카드 지원을 위한 유무선 단말기 

및 전자화폐 솔루션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 7개 해외 현지법인과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탄탄한 유통 및  

마케팅 기반도 갖추고 있다. 이미 사이버넷은 전세계 85개국에서 스마트 카드 지원용  

유무선 단말기를 수출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비자인터내셔널의 스마트카드 지원용 EMV 단말기 공급업체로 공식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인제니코, 하이퍼컴 등 세계적인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전세계 

2만1000여 개 비자 회원사에 사이버넷이 자체 개발, 생산한 단말기를 납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 업체로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사이버넷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에서도 EMV 전환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실적도  화려하다 . 사이버넷은  한국신용카드결제 , 금융결제원 , 한국모바일 

페이멘트서비스,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등의 단말기 공급업체다.  

 

사이버넷의  스마트카드  지원용  유무선  단말기  제이드 (Jade)는  △세계  최초로  6개 

SAM(Security Access Module)을 지원하는 뛰어난 보안성 △오픈 환경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플랫폼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사이버넷이 자체 개발한 자바(JAVA)형 운용체계인 사이버소프트(CyberSoft)는 멀티  

어플리케이션(신용카드, IC카드, 전자화폐, 포인트 적립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가 사용하기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차세대 무선 단말기인 제이드AIRE(JadeAIRE)는 GSM, GPRS, CDMA, WiFi까지 지원하며  

사이버소프트를 탑재하고 있다. 

 



사이버넷은 엄선된 유통 파트너를 통해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종후 사이버넷 사장은 “스마트카드 대체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남미, 미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 순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해 나갈 계획”

이라면서 “사이버넷의 해외현지법인은 현지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현지 인력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 유통업체들과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 

이라고 말했다. 


